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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건설 주요이슈

❶ 스마트건설 주요이슈 

	|  스마트 건설기술로 탄소배출 저감 효과 기대1)2)3)

	●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하면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발표함.

	- 2021년 12월에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UN COP26차 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40% 감축을 선언했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제정,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에 대한 

비전으로, 부문별 정책과 추진속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2개의 시나리오로 제시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건설업에서도 탄소중립,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 건설기술이 

기존 공법에 비해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 중 대표적인 모듈러 건축공법이 기존 

공법 대비 탄소배출 30% 이상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모듈러 건축공법을 적용한 5개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로, 자재의 재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모듈러 건축공법의 경우 자재 재활용이 기존공법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탄소배출 감축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　https://www.good21.net/issuepaper/?idx=11052608&bmode=view
2)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engineering-construction-and-building-materials/our-insights/building-value- by-decarbonizing-the-

built-environment
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898호, 2023. 3. 17.

단위: 백만 톤 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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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22년 3월 13일 자 Kharn저널 스페셜리포트에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의 원저자는 한양대 안용한 교수, 금오공대 노승준 교수 등이며,  
2020년 발표한 내용임

자료 : Kharn저널(2022.3.13.) 스페셜리포트

모듈러 건축공법의 탄소배출량 감축효과 분석 사례

	- 모듈러 건축공법 외에도 BIM, 프리팹(Prefab) 방식도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일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BIM의 경우 종이도면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과 더불어 건설공사 참여자 간의 차량을 이용한 물리적 

이동을 축소함으로써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프리팹(Prefab)은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시공단계의 탄소배출 감축에 효과적이고, 자재의 

재활용 비율도 기존 RC조에 비해 훨씬 더 높아 탄소배출 감축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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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분야의 ChatGPT 그리고 국내 건설사의 도입4)5)6)7)8)

	● ’22년 11월 말 출시된 GhatGPT는 세계 최대의 AI연구소인 OpenAI가 자연어처리 AI 모델 GPT-3.5를 

기반으로 제작된 대화형 챗봇 서비스임.

	● GhatGPT는 기존 기계가 차지하던 '단순 노동'이 아닌 지적 능력에 기반한 '창조' 분야에 이르렀기에, '지식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현대 사회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ChatGPT는 빅데이터에 대한 자가학습 능력 기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산업 내 혁명을 일으키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콘텐츠 산업(교육, 광고, 메타버스)과 IT 산업(반도체, 데이터 보안)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GPT-3 모델 공개 이후로 '초거대 AI' 기술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주요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투어 초거대 

AI 언어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구글은 AI 프로그램 람다(LaMDA) 기반의 실험적인 대화형 AI 서비스인 '바드(Bard)'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ChatGPT를 결합해 AI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국내 기업들의 경우 2021년부터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네이버, 카카오, LG, KT 등 일부 

대기업들만 시장에 뛰어듦.

산업에서 ChatGPT의 영향

	● 이와 같은 ChatGPT가 건설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음. 특히 

프로젝트 관리 분야 및 안전 분야에서 ChtaGPT의 활용이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 (프록젝트 관리) ChatGPT를 통해 정확한 프로젝트 일정을 수립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문제를 식별하며,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4)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chat-gpt.html
5)　https://www.ontraccr.com/post/unlocking-the-potential-of-chatgpt-in-construction
6)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30527504028
7)　http://www.mtnews.net/news/view.php?idx=15008
8)　http://theviewers.co.kr/View.aspx?No=282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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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ChatGPT는 과거의 안전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고의 패턴이나 추세를 식별함으로써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안전 절차 및 

프로토콜을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 국내 건설사에서도 ChatGPT와 같은 AI 기술을 건설현장과 분양업무, 친환경사업 등 다양한 업무 분양에 

도입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ChatGPT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DL건설은 AI 기반 ‘영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 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해당 카메라가 제공하는 영상을 AI가 

직접 판단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

	- SK에코플랜트는 AI 기반 수처리시설 운영 최적화 솔루션인 ‘ZERO4 wwt(waste water treatment)’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이 시스템은 수질 예측 통한 송풍기 운영 안내, 센서 통해 

미생물로 오염물질 분해가 어려운 폐수 등 유입 확인, 수처리장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해 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도와주는 솔루션임.

	- 현대건설은 AI 기반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공사 현장의 다양한 영상데이터를 

통해 건설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였음. 이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검출해야 할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건설안전 관련 법규 및 기준을 바탕으로 선별했으며, 실제로 구하기 

어려운 건설현장 화재 영상 등을 3D 그래픽 등의 가상 데이터로 활용하였음.

	- DL이앤씨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Chat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응대 관리시스템 ‘디보이스(D-

VOICE)’을 구축했으며, 이는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ChatGPT를 업무에 도입한 사례임. 이 시스템을 

통해 분양과 AS 등 고객 상담 분야에 적용되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응대 품질 및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DL건설, AI 기반 ‘영상 인식 시스템’ SK에코플랜트, ‘ZERO4 wwt’

현대건설, AI 기반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국내 건설기업의 AI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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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건설산업의 7가지 기술 트렌드9)

	● 최근 몇 년 동안 AEC/O(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산업에서 건설기술 

트렌드의 변화가 많았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으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Nemetschek Group에서는 올해 건설산업을 강타할 기술로 디지털 트윈, BIM, AI, 데이터 기반 설계자동화, 

Connected BIM, XR, 친환경 건축 등과 같은 핵심 7가지 기술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음.

	- (디지털 트윈) 건설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트윈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협업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프로젝트 관리 개선, 프로젝트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이점이 나타나고 있음. BIM 저작도구와 디지털 트윈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건물 

및 인프라의 전생애 주기에 걸쳐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가상 복제 및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실무에도 

어려움 없이 활용 가능할 것임.

	- (BIM) BIM 저작도구는 단순 모델링에서 벗어나 올해는 디지털 트윈, IoT 및 클라이드 컴퓨팅과 같은 

타 기술 간의 상호 운용성이 향상되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저작도구에 사용자 맞춤형 고급 분석 기능 등이 추가되어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등이 빨라질 것이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 옵션 등이 제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임.

	- (AI) 핵심 기술 중 가장 빠르게 발전되고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AI 기반 데이터 관리는 기존 협업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연계 및 적용되면서 프로젝트 데이터 관리가 더욱 간소화되고 자동화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AI 및 기계 학습의 통합을 통해 작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간을 축소할 수 있어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기반 설계 자동화) 비주얼 프로그래밍은 스크립팅 기술이 없는 설계자와 엔지니어의 필요에 따라 

자동화를 쉽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BIM 저작도구에서 자동 간섭 체크, 시공 

도면의 자동 생성, 기타 자동화 기능과 같은 기능으로 추가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오류를 크게 

줄일 것임.

	- (Connected BIM) Connected BIM은 건물 또는 자산의 전생애 주기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능을 의미하며, 전생애 주기의 다양한 단계와 소스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통찰력을 얻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고 건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임. AEC/O 전문가의 경우 Connected 

BIM은 openBIM을 사용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전송 및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XR) XR은 VR, AR 기술과 함께 이해 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개선에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음. 특히 XR의 확장으로 메타버스가 올해 AEC/O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협업, 디자인 포로토타이핑, BIM 조정 및 시각화를 간소화하는 것에 큰 도움을 줄 것임.

	- (친환경 건축) 친환경 건축기술을 향한 추세는 건물과 건축 과정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올해는 이와 관련하여 태양열과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여 

제로 에너지 건물 및 건물 성능,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임. 

9)　‌�https://www.pbctoday.co.uk/news/digital-construction/construction-technology-news/seven-construction-technology-trends-shaping-the-
industry/1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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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해외 동향

	| HP, 영국에 건설현장 프린팅 로봇 출시10)

	● HP는 영국에 SitePrint 로봇 출시를 선언. 이 로봇은 작년에 미국에서 출시되었으며, 이제 영국과 

아일랜드에도 제공.

	- SitePrint 로봇은 5월 3일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의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9월에 미국과 

캐나다 고객을 위해 시작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제공. 북미 지역에서는 이번 여름 말에 

SitePrint 로봇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될 것임.

	- SitePrint는 자율 작동을 통해 복잡한 건설 현장 레이아웃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인쇄하여 현장 레이아웃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로봇 솔루션. 또한, 이 로봇은 텍스트를 인쇄하여 디지털 모델에서 건설 

현장으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춤.

	- HP는 이 로봇을 가볍고 컴팩트 하다고 설명하며, 원격 제어 및 설정을 위한 터치 스크린 태블릿과 다양한 

표면, 환경 조건, 내구성 요구사항에 맞춤화된 잉크도 함께 제공.

HP 건설현장 프린팅 로봇

10)　https://www.international-construction.com/news/hp-launches-site-printing-robot-in-the-uk/8028777.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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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최초의 3D 프린팅 학교, 우크라이나에 설립11)

	● 초현대식 건설 기술로 리비우(Lviv)에 학교를 짓고 있으며, 주최측은 이 학교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재건 

작업의 청사진이 되리라 기대.

	- 유럽 최초의 3D 프린팅 학교가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인근에서 차근차근 모습을 갖춰가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Team4UA가 주관, 덴마크의 3D 프린팅 건설 회사인 COBOD International의 장비를 사용. 

프린팅 로봇을 작동하고 모니터링하려면 3명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

	- 이 초등학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유사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잠재적 청사진이 될 것임. 키예프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최소 277개의 학교가 파괴되어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교실 없이 지내고 

있다고 밝혔음. 리비브에는 현재 25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7만 5천여 명이 

어린이임. 이 학교는 3D 프린팅 공간과 목재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지어진 섹션이 혼합된 

형태로 지어질 예정임.

	- 코보드의 창립자인 헨릭 룬드 닐슨(Henrik Lund-Nielse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기존 건설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라고 주장함. 그는 나중에 "처음 하는 프로젝트는 대개 절약이 

어렵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점점 더 빨리 해내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함.

	- 룬드 닐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리비우 학교 건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99%가 우크라이나에서 

조달된다고 말함. 이 프로젝트의 주최자에 따르면 장기적인 목표는 여러 대의 프린터를 수입하여 파괴된 

건물의 잔해를 프린팅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음.

	- 리비우 건물의 3D 프린팅 부분은 6월 초에 완공될 예정이며, 학교는 2023년 말에 완공될 예정.

건설 중인 우크라이나 리비브의 3D 프린팅 학교

건설 조감도 및 내부모습

11)　https://www.rferl.org/a/ukraine-3d-printed-school-project-reconstruction/32427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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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의 Contilio사 수동추적을 자동화 하는 AI 수량 추적기 출시12)13)

	● 3D AI 기반 건설 분석 플랫폼인 Contilio는 건설 중 현장 설치 수량을 수동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수량 추적기를 출시.

	- 이 회사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 단 시간 만에 설치된 모든 요소의 생산 속도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재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적용 범위를 20배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 Contilio의 수량 

추적기는 가치 평가와 수량 산출을 자동화하여 비용 추적 및 결제를 간소화함. 건설 회사는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자재 비용과 이자율이 부담되는 시기지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을 수월하게 하고, 수익 

창출 시간을 개선할 수 있음.

	- 최근 업계가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면서, 건설 프로젝트와 운영 자산에 대한 

자동화된 탄소 추적 및 감축에 대한 주주, 시장 및 규제 기관의 요구가 10배나 가속화된 상황.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걸쳐 CO2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 Contilio는 자사의 수량 추적기가 탄소 

사용량을 크게 줄인다고 말하였음.

	- Contilio의 CEO인 자라 리아히(Zara Riahi)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객 수요와 최적화된 CO2, 비용 및 

지불에 대한 글로벌 건축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수량 추적기를 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업계에서 

직접 일하면서 현재 프로세스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적시에 투명하게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량 추적기 기능은 350만 평방피트 이상의 

건물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테스트하여 수백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3D AI 플랫폼의 

일부로 제공되어 현재와 미래의 고객이 건설 프로젝트와 기존 자산을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납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AI 수량 추적기

12)　https://www.construction-europe.com/news/contilio-releases-ai-quantity-tracker-to-automate-manual-tracking/8029392.article
13)　http://contilio.com/blog/tag/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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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국내 동향

	| DL이앤씨, BIM 분야 국제표준 ISO 19650 인증 획득

	●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BIM 기술 적용

	- ISO 19650은 영국표준협회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수행주체별로 BIM 정보관리와 운영 및 협업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기준으로 내부 지침 및 프로세스, 임직원 인터뷰,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게 됨. 

	● 발주처, 협력업체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BIM 시스템 구축

	- DL이앤씨는 원도급자로서 ISO 19650 인증을 받았으며 세계적 수준의 BIM 정보관리, 표준화된 

기  술과 품질, 전문기술조직 등에 대한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현장과 본사는 물론 발주처와 

협력업체까지 모든 관계자가 함께 BIM을 활용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 환경(CDE)을 구축해 적용 중임. 

향후 BIM 기반 원가 예측 관리 기술을 고도화하고 BIM 자동모델링을 접목한 설계 최적화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임.

DL이앤씨의 ISO 19650 인증 수여식 

	| DL이앤씨, 자체 개발한 BIM 터널 설계 패키지를 통한 차별화 설계로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수주

	●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차별화된 설계 (해저 분기터널) 제안

	- 이번 사업은 사업비 약 6,717억 원 규모로 전남 여수 신덕동과 경남 남해 서면을 연결하는 대심도 

해저터널(5.76km)을 포함한 총 8.09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

	- 특히 입찰 참여업체 가운데 가장 짧은 해저터널 공사 구간을 구현, 터널 본선 외에 남해군 북측으로 

연결로를 신설한 차별화된 설계안을 제안해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받음.

	- 2031년 준공 시 남해-여수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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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된 대심도 분기터널 노하우와 AI기반 노선 최적화 기술로 설계 차별화

	- 이번 수주는 DL이앤씨가 싱가폴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신월-여의 지하차도 등의 시공경험으로 쌓아온 

분기터널 기술과 노하우, 자체개발한 ‘BIM 터널 설계 패키지’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바탕이 되어 이룬 결과임.

	- 도로선형 구성요소 추가 Parametric Modeling 및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 12,280건 이상의 선형 

대안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목표에 부합하는 최적 선형을 검토함.

	- 시추코어 이미지 기반 딥러닝 수행으로 암강도 및 RMR 자동 판정하여 지층 모델을 자동 구축하여 지층 

정보 정확도 및 활용도를 향상시켰고, 정밀지층을 보강 및 지층역전 현상 없는 완전한 지층모델을 구축함.

	- 발파 영향권 내 모든 보안물건에 대해 3D 복합영향 검토 및 발파 패턴을 자동산출하여 발파 설계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고, 3D 발파 영향구를 시각화하여 발파 영향권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를 향상시킴.

	- 전 구간 구조물 변수 기반 모델링 및 BIM 자동화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단순 반복작업을 

자동화하고, 최단 시간에 정밀한 모델링을 완성 가능하도록 함.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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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확장 위한 기술동맹

	●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4월 11일(화)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건설 로봇 분야 생태계 구축 및 확대, 안전 및 생산성 분야 로봇 공동 연구 개발, 양사 

개발 로봇의 상호 현장 적용 추진 및 주요 행사 공동 개최 등 건설 로봇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임.

	● 양사는 현장인력 고령화와 기술인력 감소 등 건설산업 전반의 현안 해결을 위해 ‘건설 로보틱스’ 분야를 성장 

동력 사업으로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현대건설은 2020년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현장순찰 로봇, 무인시공 로봇, 통합 로봇 관제시스템 

등을 개발했으며, 인공지능 안전 로봇 ‘스팟’의 현장 투입을 통한 안전 관리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삼성물산은 2022년 건설로보틱스팀을 신설하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 품질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로봇 분야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액세스 플로어(이중바닥) 설치, 앵커 시공, 드릴 타공 로봇 등 다양한 

시공로봇을 개발해 적용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각사가 개발한 로봇을 상호 현장에 적용하는 등 로봇 활용성 확대를 위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 R&D 협력체계를 가동해 로봇 및 IoT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유사 기술에 대한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관심사인 안전 특화 로봇 연구에 집중할 계획임.

건설 로봇 분야 Eco-System 구축 및 공동 연구 개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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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이앤씨, 국내 건설사 최초로 수중드론으로 해상공사 안전, 품질관리

	●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적용해 안전·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저지반상태, 수상보호식물 서식현황 조사 뿐만 아니라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조사 등 해상공사의 

시공 품질 확인을 위해 초음파·GPS·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수중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한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음.

해저 지반상태 수상보호식물 서식현황 수중 구조물 균열조사 사석 시공 현황

	● 최근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1공구’ 등 5개 현장의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적용해 활용성을 

입증했으며, 특히 조류가 심하고 수심이 깊거나, 선박 운행구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잠수사 투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수중드론은 시속 2노트(약 시속 3.7킬로미터)로 최대 4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수중드론에 장착된 

수중음파탐지기(SONAR)를 통해 실시간 위치 및 수심 확인이 가능하고 수중드론 전면에 설치된 Laser센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위의 길이 등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기존 방식대비 정밀한 수중조사가 가능함.

	● 포스코 이앤씨는 향후에도 안전, 품질이라는 건설 현장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는데 수중드론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임. 스마트 건설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포스코이앤씨 해상공사 현장 수중드론 적용 모습




